
 안락사와 자기결정권 핵심 요약  
 
1. 안락사의 개념 및 현황 
'안락사'는 그리스어로 "좋은 죽음" 또는 '고통 없는 죽음'을 뜻하며, 회복 가망이 없는 
중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거나 연명치료를 
중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료 행위입니다. 
* 구분: 안락사는 행위의 적극성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(의사가 직접 약물 투여)와 소극적 
안락사(연명치료 중단)로,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및 비자발적 안락사로 
나뉩니다. 
* 현황: 네덜란드, 벨기에, 스위스, 캐나다 등 세계 약 30여 개국이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
합법화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시행 건수와 전체 사망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
있습니다. 
* 한국의 현황: 법적으로 안락사는 금지되나, 2018년부터 '연명의료결정법'을 통해 연명치료 
중단(존엄사)은 허용되고 있습니다. 
 
 2. 주요 종교 및 철학적 관점 
 
* 기독교/가톨릭: 생명의 신성함(Sanctity of Life)교리를 절대화하며, 인간은 생명의 
관리자(청지기)일 뿐이라고 봅니다.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는 신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
죄악이자 살인 행위로 강력히 반대합니다.다만, 치료가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소극적 
안락사는 고통의 연장 거부로 해석하여 허용합니다. 
 
*불교: 불살생(不殺生) 계율로 전통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했으나, 현대적으로는 무의미한 
생명 연장보다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자비로운 행위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며, 소극적 
안락사는 무익한 집착을 벗어나게 돕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
 
*유교: '효(孝)'와 '신체발부 수지부모' 관점에서 몸을 해치는 안락사는 불효이며, 죽음을 혼자 
끝내는 것은 가족과 사회의 윤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. 
*이슬람교: 생명은 오직 알라의 것이며,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신의 의지를 
거스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. 
 
* 스토아 철학: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보며 , 삶이 고통스럽거나 미덕에 어긋날 때 
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삶을 떠나는 것은 옳다고 보았습니다. 
 
 3. 찬성 및 반대 핵심 논리 
3.1. 찬성 논리 (자기결정권 및 존엄성) 
 
1.자기결정권의 존중: 인간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, "살 
권리"가 있다면 "죽을 권리"도 있어야 합니다. 
 
2.존엄한 죽음: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품위를 잃는 것보다,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여 존엄을 
회복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완성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. 
 
3.고통에서의 해방 및 자비: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안락사는 '고통에서의 해방'이며, 
이는 자비로운 선택이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. 
 
4.사회/가족 부담 완화: 의료비, 간병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부담을 덜고, 회복 
가능성이 없는 생명 연장 치료에 대한 경제적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



 
 3.2. 반대 논리 (생명의 신성함 및 사회적 위험) 
 
1.생명의 신성함 및 불가침 원칙: 생명은 신성하며, 스스로 종료하는 행위는 인간의 한계를 
넘어서는 "신의 권한 침해"로 간주됩니다.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의 생명 존중 의식이 
약화될 수 있습니다. 
 
2.사회적 압력과 취약계층의 위험 (Slippery Slope): 안락사가 제도화되면 노인, 장애인, 
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을 강요받거나, "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"는 죄책감 때문에 
생명을 포기할 위험이 높아집니다.이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사회적 강제가 될 가능성이 
높습니다. 
 
3.생명 가치의 상대화: '죽을 권리'가 인정되면, 인간 생명의 가치가 조건부로 전락하여 '삶의 
가치가 낮다'는 이유로 죽음을 권유받는 사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. 
 
4.의사의 역할에 대한 윤리적 혼란: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질인 의사의 역할이 생명의 
종결자로 바뀔 수 있으며, 이는 의료윤리의 근본을 흔들 수 있습니다. 
 

7. 안락사 논쟁의 핵심 원인​
 안락사 논쟁은 **‘개인의 자기결정권’**과 **‘생명 존중’**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서 
비롯된다. 그러나 이 두 개념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있어 대립보다는 
조화로운 공존이  

필요하다.자기결정권: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.​
생명 존중: 모든 생명이 귀중하다는 도덕적 원칙에 기반. 

​
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균형 있게 존중하는 제해결방안과 사회적 
과제 

 

8.해결방안 

① 법적·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:안락사 관련 법적 기준 및 지침 수립. 사회적 논의를 통한 
공감대 형성 

② 의료 윤리 강화 및 시스템 구축:의료진의 윤리 교육 및 판단 능력 강화, 환자 의사 존중 
시스템 마련 

다양한 안락사 형태(적극적 안락사, 의사조력자살 등)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

의학 발전을 통해 불치병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

③ 개인의 측면 

환자와 가족은 심리적·영적 안정 기반을 마련해야 함.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
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도와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



 

 


